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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일 4:1)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요일 
4:2-3),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요일 4:7)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첫 번째 분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영
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 
4:2-3). 이것은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믿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진 자이며, 그런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분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이다. 요한일서 4:5-6에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
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오직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고 인터넷에 올라온 말들을 
분별없이 진실로 믿는다. 악한 무리들과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인터넷과 대중 매체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하나
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
경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진리의 말들을 듣기 때문이
다.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뉴스들, 광고들,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세상 소리
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 온 새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
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요일 4:6).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라고 하였는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
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말들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이며,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
의 자녀들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자인가?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거나 거기에 미혹된 자
인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인가? 혹은 미혹의 영을 가지거나 거기에 미혹된 자인가? 하나님의 분별법
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영들을 시험해야 할 것이다.



 


